
문화가산책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을 운영 중인 김관장이 전시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걸어다니는 미술사전” 
효판국 현대미술 역샤를 보존하다 
김달진미술박물관장 

한국의 현대 미술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를 남기는 데 

능통한 김달진 관장. 그는 현재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과 김달진 미술연구소를 운 

영하고 있다. 그의 박물관H서는 작가화집， 정기간행물， 논문J 작가 개인 파일) 한국 

역대 미술교과서 등 다%￥한종류의 한국현대 미술사료들을만나볼수 있다. 그가 

모은 소장품의 수는 2만여 점으로) 국내 유일한 현대미술 자료의 장이라고 할수 있 

다. 그는 ‘걸어 다니는 미술사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김 관장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모으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껑 종이부 

터 우표， 담배곽 등 예술적으로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모으던 김달진 관장은 중 

학생 때부터는 신문 속의 서%탤뚫을 오려 모으기 시작했다. 꾸준히 모으던 서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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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어느새 스크랩북 10권 분량이 되었다. 김 관장은 그간 모은 스크랩북을 모두 

갖고 국내 미술계 인사들을 만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고작 고등학생인 김 관장을 

만나주는 이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 당시 홍익대 교수였던 이경성 교수가 그의 만 

남요청을받바들였다. 김 관장은그때를회싱념}며 “한줄기 빛과같은만남이었다” 

라고 말했다. 이경성 교수를 만나며 미술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김달진 관장은 이후 

‘한국 근대미술 60년전(展)’이라는 전시에서 국내 현대미술 자료가 부족함을 느끼 

고한국현대미술의 자료들을직접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국 현대미술 자료들을 수집하던 김 관장은 월간 전시계 기자 국립현대 

미술관)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직을 맡으며 계속해서 한국 현대미술의 자료수집가 

로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 나갔다.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근무하던 그는 매주 

인사동 화랑가나 신문사를 돌면서 당시 미술 전시회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수집 

했다.이렇게수집한자료들은지난 2001년그의 이름을딴미술연구소를설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김달진 미술연구소는 당시 주 3회 무료로 개방됐었고， 이후 이 

름이 널리 알려져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을여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그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눈 과정은 기존의 분류 작업과는 매우 다르다. 그만 

의 특별한 미술 자료 분류법이 있는 것. 이는 학술계에서도 주목을 받。r) 2013년에 

는그의 박물관에서 자료수집 방법과관련된 ‘라키비움’ 강좌를 열기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김달진 관장이 수집하고 있는 한국 현대 미술의 자료들은 국내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 지원의 부족으로 자료 수집) 박물관 운영 등에는 어 

려움이 있다고 김 관장은 밝혔다. 수집과 운영에 있어 그가 가장 어려운 점흐로 꼽 

은 것은 바로 ‘공간 부족’이다. 계속되는 수집으로 자료는 늘어만 기능데， 그것을 보 

관할장소가턱없이 부족하다는것. 이에 김 관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간지 

원이 필요하다. 흔팩 현대미술의 역사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아라기재 

박물관 내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김달진 관장 ‘걸어 다니는 미술사전’ 김달진 관장 

수많은 미술자료들을수집해 온 

김달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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